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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role of positive emotion in education, we hav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positive 

emotion, learning and motiv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definition of positive emotion, and 
influences of positive emotion on cognition, creativity, soci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resource such as life 
satisfaction, and interactiv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emotion, motivation and learning. To investigate the role of 
positive emotion on motivation and learning more scientifically, we examined the recent results of neuroscience. In 
other words, we have reviewed diverse research on positive emotion, learning and motivation based on brain-based 
learning. We also examined the research of autonomy-supportive environment as the specific example of improving 
positive emotion.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emotional education, we discussed brain-based learning, 
the new research field. As the future prospec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brain-based learning.
Keywords : positive emotion,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learning, brain-based learning

요 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감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긍정적 감성과 학습 및 동기의 관계에 대

한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긍정적 감성의 정의를 살펴보고, 긍정적 감성이 인간의 인

지적 영역, 창의성, 사회성,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자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성과 동기의 정적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긍정적 감성과 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교육에서의 긍정적 감

성의 역할을 보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최신 뇌기반 학습과학(brain-based learning)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았다. 즉 교육학,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분야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하여 교육에서의 긍정적 감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감성이 실제적으로 긍정적 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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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율성 지지적 환경에 대한 연구도 예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긍정적 감성과 동기

및 학습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효과적인 감성교육의 방법론으로서 뇌기반 학습과학의 가능성과 한계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뇌기반 학습과학, 긍정적 감성, 동기, 자기결정성 이론, 학습

1. 서론

전통적으로 인간의 감성(혹은 정서)은 인지연구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성은 일찍

이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임스(James, 
W)를 비롯하여, 1920년대 캐넌(Cannon, W), 샷터

(Schachter, S)와 싱어(Singer, J)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

면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감성에 대한 연구는 감성

유도 실험이 어렵고,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는 등의 현

실적 제약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지 연구에 비하

여 저조하였다(LeDoux, 1998). 특히 학습심리학에서는

인지영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

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등 다양한 뇌영상 기기의 급격한 발전, 
뇌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 등에 힘입어, 감성 활

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서, 훨

씬 정교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감성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인지영역에 대한 연구 만으로

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의 자각이 큰 몫을 하였다.
감성 연구 초기에는 감성과 인지를 독립적인 배타

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테면 감성의 뇌에 대

한 포괄적인 이론을 세운 맥클린(MacLean)은 감성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변연계(limbic systme)를 제안하

였고, 변연계 개념은 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뇌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

양한 정서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고, 인지와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은 부분적으로 중복된다(Damasio, 1989; 
Davidson, 2000; LeDoux, 1998). 이를테면 편도체는 공

포 등의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편도체가 선택적 주의과정, 외현적/
선언적 정서기억 등 인지적 영역도 담당한다고 보고

한다(Morris et al., 1998; Paton et al., 2006). 르두

(LeDoux, 1998)에 따르면, 정서와 인지는 서로 독립적

이면서도 상호작용하는 여러 시스템들에 의해서 매개

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감성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기 위한 감성교육(emotion education)의 방향을 모

색하기 위하여, 감성이 학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를 교육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연구결과들을 통하

여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교육에서의 정서의 역

할을 보다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최신 뇌기반

학습과학(brain-based learning) 분야의 연구들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감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보다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부정적 감성보다는, 최근 들어 독자적

학문적 위치를 갖게 된(Fredrickson, 1998;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2006; Seligman, 2005) 긍정적 감성

을 학습과 연결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 긍정적 감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감성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내적, 외적 자극들에 대

하여 경험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유

전적으로 결정되거나 습득된 동기적 경향으로서, 주

관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목적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Carlson & Hatfield, 1992; LeDoux, 1989; Reeve, 2009). 
전통적으로 감성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감성보다는

부정적 감성에 대한 연구들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Fredrickson, 1998, 2008). 하지만 최근 들어 “더 나은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긍정적 감성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정서는 환

경적 자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식상태로서 환경적

자극에 대해 부정적 정서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신

적, 신체적, 주관적 반응을 일으킨다(Fredrickson, 1998, 
2001, 2008). 긍정적 정서는 종종 긍정적 감정(affect), 
긍정적 기분(mood), 감각적 쾌락(sensory pleasure) 등

과 동일시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된다(Fredrickson, 
2005). 때때로 갈증이나 식욕, 성욕 해소 등의 감각적

쾌락을 긍정적 정서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라는 인지적 평

가가 주요한 요소인 반면에, 쾌락은 물리적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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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즉각적인 반응에 주로 기인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한 쾌락은 주로 신체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지만 긍정

적 감성은 종종 외적인 자극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Fredrickson, 2005).
감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서가 구체적인 행동

성향(action tendency)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송현주, 
2008; Lazarus, 1991; Levenson, 1994). 라자루스

(Lazarus, 1991)는 구체적인 행동 성향은 구체적인 방

법으로 행동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

까지 그 행동 성향에 맞춰 준비된다고 주장한다. 정서

가 구체적인 행동 성향을 포함한다는 이론적 논의는

분노, 혐오,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의 효과에 대해서

는 적절한 설명력을 지니지만,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 적절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기쁨

(joy), 흥미(interest), 만족(contentment), 자부심(pride), 
사랑(love) 등의 개별적 긍정적 정서는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행동 성향을 관련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Fredrickson, 2001, 2003). 개별적인 긍정적 정서는 어

떤 특정한 구체적인 행동 성향을 야기한다고 보기 힘

들다. 그러므로 긍정적 정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쉽

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정서 연구는 주로 부정적 정서

연구에 최적화된 모델로 발전하여 왔다(김주환 외, 
2009; Fredrickson, 2003).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긍정적 감성이 인

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긍정적 감성의 경험

은 일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 중립적인 기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긍정적 감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욱 잘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행동하고(Batson et al., 
1979; Isen & Levin, 1972), 호감을 더욱 잘 표현하고

관대하며(Isen, 1970), 더욱 협력적이고(Carnevale & 
Isen, 1986), 실패를 잘 견디어내고(Chen & Isen, 1992), 
더욱 창의적으로 의사결정하고(Isen, Daubman, & 
Nowicki, 1987), 더욱 높은 내재적 동기(Isen & Reeve, 
2000)를 나타낸다. 이는 행복이 사회적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디너(Diener, 2000)의 주장을

통한다. 김주환 등(2009)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성이

유발하는 개인적인 자원들은 건강, 직업선택, 결혼 등

의 삶의 요소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 직업, 결혼을 성공의 가장

큰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1997).

구분
구체적인 긍정적

감성의 효과
연구자

일시적인

효과

시각적 주의를 확장

Fredrickson & Branigan(2005)
Wadlinger & Isaacowitz(2006)
Fredrickson(1998, 2001, 2005)
Isen, Johnson, Mertz, & 
Robinson(1985)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

방성 증가
Kahn & Isen(1993)

장기적인

효과

신체적 자원형성

－장수/협동심개발

－심장혈관 건강증진: 
부정적인 감정에 의

해 유발된 생리학적

(심박수, 혈압)변화

가 빠르게 정상치로

돌아옴(회복력)

Fredrickson(1998, 2001, 2005)
Danner, Snowdon, & Friesen 
(2001)
Fredrickson & Levenson(1998)
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2000)

지적 자원형성

－융통성, 창의력, 사고

패턴, 뇌발달

－이상과 현실의 괴리

를 적게 지각

－현실을 더 날카롭게

인식

－능력향상(좋은 성과

를 냄) : 업무성과 증

대/불확실성 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

사결정/ 과거의 경험

을 토대로 신속한

(자기 발견적)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인

정보 처리능력

Isen & Daubman(1984)
Isen, Daubman, & Nowicki 
(1987)
Isen, Johnson, Mertz, & 
Robinson(1985)
Heady & Veenhoven(1989)
Seligman & Schulman(1986)
Isen & Means(1983)
Isen & Daubman(1984)
Isen, et al.(1985)
Staw & Barsade(1993)

사회적 자원형성

－새로운 관계 형성 과

정에서 친밀감·일체

감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증가

－사회적 자본형성

－적극적인 사회 개입

(정치참여 등) 을 유

발하고 사회접촉을

촉진

－타인의 감정과 욕구

에 더 민감하게 반응

－팀 내의 갈등을 줄이

고 팀워크를 높임

－타인으로 하여금 매

력적인 사람으로 생

각하도록 함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

－사회적이며 자상한

행동을 함

Waugh & Fredrickson(2006)
Carnevale & Isen(1986)
Staw & Barsade(1993)
Cardy & Dobbins(1986)
Baron(1987)
Veenhoven(1988, 1989)

표 1. 긍정적 감성의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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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원의 증가

－자아존중감/자기 신

뢰감/낙관주의/자기

효능감/생활 만족도/
자기신뢰감의 증가

(내적인 심리적 요소

들의 변화)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2003)
Fredrickson(1998, 2001, 2005)
Veenhoven(1989)
Harker & Keltner(2001)
Sarason, Potter, & Sarason 
(1986)
Barsade(2002)
Baron(1990)

증가된

개인적

자원으로

부터

오는

2차적

효과

－삶의 만족 향상/우울
증상 감소/개인의 성

장과 발전유도/성공/
자아실현/긍정적 대

처방식 증가

Fredrickson, John, Coffey, 
Pek, & Finkel(2008)
Fredrickson & Joiner(2002)
Fredrickson, et al.(2003)
정옥분(1998)
Carver & Scheier(2005)
Compton(2005)
Lybomirsky, et al.(2005)

출처：김주환, 신우열, 함정현(2009). 행복은 우리를 통하게하는가. 커
뮤니케이션 이론, 5(1). 

따라서 긍정적인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성공할 가

능성이 높다. 이는 긍정적인 감성이 성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적 모델과도 일치한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긍정적 감성의 효과에 대한 연

구들은 다양하며(표 1), 이들 연구들은 긍정적 감성이

우리 삶의 목적인 동시에 유용한 수단임을 실증연구

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3. 긍정적 감성과 학습

긍정적 감성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뛰어난 공헌을 한 연구가 최근 발전된 확장과 수립

이론(the broaden-and build theory)이다. 확장과 수립 이

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순간적으로 생각과 행동

의 레퍼토리(thought-action repertoires)를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립해

준다. 확장과 수립 이론의 주창자인 프레드릭슨

(Fredrickson, 1998)은 정서 연구에서 행동 성향

(actiontendencies) 개념을 사고－행동 성향(thought-action 
tendencies)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긍정

적 정서는 신체적/물리적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지만, 인지 수준의 변화 혹은 인지 변화에 이어서

나타나는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

고 행동하게 한다. 화나면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든지, 
슬퍼지면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예

다. 즉 부정적 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제한

하고 좁히는 기능을 하지만(구재선·이아롱·서은국, 

2009; Fredrickson & Branigan, 2005), 긍정적 정서는 이

와는 반대로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킨다는

것이 확장과 수립이론의 핵심이다(Fredrickson, 1998; 
Fredrickson & Branigan, 2005). 이와 같은 긍정적 정서

의 경험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축

적되어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다(Fredrickson, 1998, 2001, 2005). 이러한 장기적 효과

는 신체기능, 사회성, 지적 능력, 심리적 상태 등 개인

적 자원의 증가로 나타나며, 증가한 개인적 자원은 지

속되고 축적되어 또 다른 긍정적 정서에 대한 자원이

된다(구재선·이아롱·서은국, 2009; Fredrickson, 1998, 
2001, 2005; Fredrickson & Joiner, 2002). 

마찬가지로 아이젠(Alice Isen) 교수 연구팀에 의해

20년 이상 진행된 일련의 연구에서도 사람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지며, 정보

처리의 속도가 빨라지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촉진

하는 것을 보고한다(Isen & Baron, 1991; Isen & 
Daubman, 1984; Isen, Daubman, & Nowicki, 1987; 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Isen & Means, 1983; 
Isen, Rosenzweig, & Young, 1991; Kraiger, Billings, & 
Isen, 1989). 아이젠은(Isen, 1987)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이 요구되는 2개의 문제해결 과제들을 풀도록 요구하

였다. 촛불 과제에서 참여자들에게 못과 한 개의 양

초, 그리고 성냥 한 통을 주고 바닥에 촛농을 떨어뜨

리지 않고 벽에 그 양초를 붙이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원격연합과제에서는 참여자들에게 3개의 단어(영혼, 
바쁨, 경계)를 보여주고, 이 단어들과 관계 있는 네 번

째 단어를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긍정적 감성을 지난

참여자들은 원격연합과제와 창의적인 것을 연관시키

고, 창의성에 의존하여 촛불과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중립적 감성 상태의 참여자들은 촛불과제에서 일상적

인 답을 찾았다. 
아스핀월(Aspinwall, 1998)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

성을 경험할 때에 부적절한 정보를 더욱 잘 파악하고, 
대화의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

고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로 등의(Rowe, Hirsh, & 
Anderso, 2007) 연구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사람들의

억압적인 통제를 풀어줌으로써, 선택적 주의집중

(selective attention)을 느슨하게 하여 사람들의 지엽적

인 주의집중 경향을 감소시켜서, 사람들의 주의를 넓

혀 줄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 감성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혁신

성을 증가시키며,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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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했을 때에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긍정적 감성과 동기 및 학습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감성과 동기와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된다. 첫째는

판독 시스템으로서의 감성, 둘째는 동기화 시스템으

로서의 감성이다(Reeve, 2009). 판독 시스템으로서의

정서는, 정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동기

상태에 대한 판독을 제공한다. 즉 동기와 감성은 동전

의 앞뒷면이다. 동기화 시스템으로서의 감성은, 감성

이 기본적 동기화 시스템을 구성한다. 즉 감성을 배제

하면 동기도 배제해야한다. 동기 관여와 동기 만족은

긍정적인 감성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

만족이 발생할 때에 기쁨은 흥미를 증가시키고, 다

른 흥미들을 대치시킨다(Izard, 1991). 흥미와 기쁨의

감성은 모두 사람들이 특정 활동에 완전히 자발적으

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감성이다(Reeve, 1989; Reeve, 
2009).

마찬가지로 학습의 경우에서도, 긍정적 감성은 기

억과 언어능력, 사고의 유연성, 문제해결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가져온다(Caine & Caine, 1997). 효

과적인 학습은 감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감성이 학습동기의 발생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김성

일, 2006).
긍정적 감성과 관련한 동기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이론

적 틀을 제공하면서(Reeve et al., 2004) 최근 들어 새

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

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위한 내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

조한 이론이다. 자기결정이라는 용어는 Deci(1980)가
자율적 의도를 통제된 의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Deci와 Ryan(1985, 2000)의 자기결

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 혹은 자기

결정성에 따라서 조절되며, 그 조절의 수준에 따라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유형

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

일수록 내재동기가 유발된다. 자기결정의 경험을 정

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험적 특질이 함께 작용한다

(Reeve, 2009). 첫째, 지각된 통제의 소재(perceived 

locus of control: PLOC), 지각된 선택(perceived choice), 
자유의지(volition)을 들 수 있다. 지각된 통제소재는

자기결정성 내의 제 1의 특질로서, 행동의 근원에 대

한 개인의 이해를 의미한다. 지각된 통제소재는 내적

(internal)인 것부터 외적(external)에 이르는 연속체 위

에 존재한다. 지각된 선택은 자기 결정성 내에 있는

제 2의 특질이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선택감을 느끼고, 경직되게 행동하도록 몰아

대는 환경에 있을 때 강요의 느낌을 갖는다. 제 3의

특질은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는 자진해서 특정 활

동을 하려는 느낌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

본 심리 욕구로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강조한다(Levesque et al., 2004; 
Ryan & Deci, 200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 기본

적인 심리욕구에 대한 각각의 만족이 심리적 만족도

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며, 사람들은 자연

스럽게 웰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활동을 하

고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

들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면,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

의 주체(origins)이지 객체(pawns)가 아니라는 신념이

다. 즉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

하려는 내적인과소재를 가리킨다. 자율성은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행연구

들에 따르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과제 관여가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에 심

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학업에의 집중이나 능동적인

정보처리, 장기적 파지, 만족도 등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다(Chirkov & Ryan, 2001; Vallerand et al., 
1997).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김은주, 2007). 김주환 등

(2006)이 2004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중학생 3,44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유능감 지각은

학업성취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시키는 기

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된다(Deci & Ryan, 2000; Elliot 
& Thrash, 2002). 지각된 유능감이 학교에서의 긍정적

태도와 수행을 예측하게 해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유능감이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것임을 나타

낸다(Miserandino, 1996; 이명희, 김아영, 2008; Ry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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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 2002). 유능감에 대한 지지는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조절을 촉진

한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

른 사람들과 단단한 관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

을 가리킨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사

회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충족된다(Baumeister & 
Leary, 1995; Ryan, 1995). 자기결정성 연구에서 관계

고에 대한 연구는 자율성이나 유능성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Ryan & Deci,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관계성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도 증가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성 욕구가 만족

될수록 내재동기 수준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김은주, 2007; 2008; 김은주, 도승이, 2009; Frodi, 
Bridges, & Grolnick, 1985)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 심리 욕구들을 충족시킬 때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고, 내재동기가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잘

적응하고, 학업에서의 집중이나 이해도와 만족도 등

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성을 향

상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Reeve, 2009; 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은 환

경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5. 긍정적 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역할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긍정적 감성과 동

기 및 학습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감성교육

은 감성과 인지적 사고 및 동기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러한 과정에서는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

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

적인 현장에의 적용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전에는 감성의 중추로서의 변

연계와 이성적 사고의 중추로서의 대뇌피질을 구분하

여 연구하고, 적용을 시도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구

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최신의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긍정적 감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융합 연구

를 통하여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긍정적 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서는 이를

테면 자율성 향상을 통한 긍정적 정서의 함양과 이를

통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는 자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테면 앞에서 살펴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율성 지지적 환경(autonomy- 
supportive environment) 제시한다(Deci et al., 1993; 
Reeve, 2009; Reeve & Deci, 1996). 자율성 지지적 환

경은, 그 환경이 사람에게서 내적 통제소재, 선택의

지각 및 자유와 자유의사의 느낌을 향상시키는 방법

을 찾는 것이다. 자율성 지지적 환경을 위해서는 다음

의 네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Deci, 
Connell, & Ryan, 1989; Kostner et al., 1984; Reeve, 
1996). 첫째, 자율성 지지적 환경은 개인의 관점을 중

요하게 여겨준다. 자율성 지지적 환경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진가를 인정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정서적으

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확인할 때에 의심, 압력, 갈등

의 분위기가 아닌 신뢰, 흥미 및 자기결정된 동기적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둘째, 자율성 지지적 환경은

선택과 주도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들의 흥미, 욕구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

람들은 선택과 주도성을 갖게 되면 자기 신뢰감이 높

아지고, 결과적으로 과제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여하

며 책임감도 높아진다(Deci & Ryan, 1987). 셋째, 자율

성 지지적 환경은 규칙, 한계 및 강제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긍정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라고 해서 규칙이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강제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규칙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되, 각자의 자기결정 욕구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설득하는 것이다(Ryan, Connell, & Grolnick, 1992). 
즉 규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칙의 정당

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넷째, 자율

성 지지적 환경은 비통제적이고 정적 피드백이 풍부

한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율성-지지적 환경을 제공하

여 자기결정 욕구를 향상시켰을 때에 사람들은 보다

높은 성취(Boggiano et al., 1993; Miserandino, 1996; 
Flink et al., 1992), 장기적인 파지(Ryan et al., 1997), 
고도의 창의성(Amabile, 1985; Koestner et al., 1993), 
더욱 능동적인 정보 처리(Grolnick & Ryan, 1987), 신

뢰로운 대인관계(Deci, Connell, & Ryan, 1989)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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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 감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긍정적 정서와 인지 및 동기

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교육학, 심리학, 뇌과학 연

구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긍정적 정서가 사람들의

동기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자율성 지

지적 환경에 대한 연구들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를테면 OECD(2002) 
보고서에서도 정서적 능력이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느 한 분

야 만의 연구로는 실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뇌

기반 학습과학(brain-based learning science)은 학제간

접근방식이므로 교육학과 뇌과학은 물론, 인문학, 심

리학, 인지과학, 컴퓨터과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분야

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뇌과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

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연구결과들은 곧바로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연구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뇌과학 연구를 직접적으로 교육 현

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뇌과학 분야의 단편적인 연구결과가 충분한

과학적 입증도 거치기 전에, 즉 반복적인 연구결과의

누적,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

태에서 과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

러나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뇌영상 기술의 발전속도

와 뇌과학 연구의 사회과학에서의 응용의 속도를 보

건대, 조만간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

로 전망한다. 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활

용하여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 교육학 분야

의 새로운 과제이며, 더 나아가서 향후 교육학 연구가

뇌과학 연구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학제간 연구,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긍정적 정

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감성교육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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